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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그릿과 잡 크래프팅이 직무몰입과 직무만족의 조직효과성 결과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예측하고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구조모형 연구이다. 본 연구를 위해 일개 대학 부속병원에 근무하

는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 기술보건직원 등 450명을 대상으로 2020년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6.0과 AMOS 26.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그릿이 높을수록 잡 크래프팅 활동

이 더 활발하였으며(β=.751, p<.001), 잡 크래프팅은 조직몰입(β=.297, p=.005)과 직무만족(β=.353, p<.001)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병원종사자의 그릿은 조직효과성 지표인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구성원의 잡 크래프팅이 그릿과 조직효과성 간의 관계에 완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병원 종사자의 인적자원관리 방안 설정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그릿, 잡 크래프팅, 조직효과성, 조직몰입, 직무만족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a structural model that predicted the influencing factors of GRIT and job 

crafting on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of medical 

center employees and verifi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This study was conducted on 450 subjects, 

including doctors, nurses, administrative staff, and technical health service staff working at a 

university-affiliated hospital, from June 1, 2020 to June 15, 2020, and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6.0 and AMOS 26.0.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higher the GRIT, the more active 

the job crafting(β=.751, p<.001), which appeare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β=.297, p=.005) and job satisfaction(β=.353, p<.001). Although the GRIT of medical center employees did 

not show a direct effe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indicators of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nd employees’ job crafting thoroughly played an intermediary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GRIT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hese results are expected to be utilized as useful 

information in developing measures for human resources management of medical center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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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병원 조직은 직접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 간호사 외

에 의료지원, 행정직 등의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구성원 개개인이 각자의 위치에서 환자를 치

료하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맡은 바 직무를 효

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1]. 최근 의

료기관은 진료서비스 분야의 질적인 향상은 물론 행정

절차 및 서비스 개선, 설명 잘 해주는 병원, 친절한 병

원 등을 우선으로 병원 경영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2]. 또한 의료기관인증평가와 각종 의료 질 평가 등 외

부 평가에 대한 경쟁이 높아져 병원종사자들의 업무 강

도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1]. 

과거의 의료분야는 오랫동안 의사나 간호사 개인의 

열정과 끈기에 의존했던 경향이 있었다. 개별 의료인이 

스스로 강한 의욕과 열정이 있다 하더라도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즉, 의료기관의 각각의 구성원

이 그들의 조직 단위에서 하나의 목표를 공유하고 함께 

추구하여야 한다. Duckworth[3]는 개인의 성장

(Growth), 회복력(Resilience),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 끈기(Tenacity)를 일컫는 용어로 그릿

(GRIT)을 처음 제안하였다. 개인의 내재적 동기와 관련

한 흥미유발은 직무에 대한 긍정적인 애착을 갖게 되고

[4, 5], 나아가 자신의 직무영역을 확장하며, 조직몰입

과 직무에 대한 만족감을 갖게 할 것이다[5].

잡 크래프팅이란 주어진 업무를 스스로 변화시켜 더

욱 의미 있게 만드는 일련의 활동으로[6-8],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스스로가 긍정적인 

관점으로 업무의 범위와 관계를 조정하고 업무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7, 8]. 잡 크래프

팅은 개인에게 주어진 업무 난이도와 범위 등의 물리적 

영역을 변경하는 업무 크래프팅, 일의 의미와 가치인식

에 대한 변화를 유발하는 인지 크래프팅 및 업무와 관

련하여 타인과의 상호영역을 변경하는 관계 크래프팅

으로 구분된다[9]. 개인 수준의 내재적인 특성을 나타내

는 그릿은 일관된 흥미가 지속되는 노력으로 이뤄지는 

개념으로 수립된 장기목표를 유지하려는 성향이 있다. 

이러한 성향은 조직의 최상위 목표를 향해 자신의 직무

영역을 확장하는 개인의 잡 크래프팅을 유발하는 동기

가 되며, 이는 구성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조직효

과성으로 나타날 것으로 사료된다. 조직효과성은 조직

의 성공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조직이 적합한 목표

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10]. 조직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하위변수로는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조

직시민행동, 성과지각, 조직 내 갈등수준, 이직의도, 응

집력 등 여러 가지가 사용되고 있으나[11] 본 연구에서

는 의료기관 구성원의 직무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표

적이고 일반적인 변수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결과

변수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병원 경영의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통해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향상하고

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출발하였다. 그동안 그릿에 대한 연구대상은 학생부터 

군인, 일반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조사되었다. 그

러나 국내에서 의료기관의 다양한 병원종사자를 대상

으로 그릿의 효과를 검증된 바가 없다. 잘 훈련된 구성

원의 이직은 비용적으로도 큰 손실일 뿐 아니라 신규 

직원으로 대체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습득하게 하기까

지의 공백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병원마다 우수

한 직원이 조직에 오래 잔류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

며,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업무에 긍정적인 동기를 갖

도록 지지해주고 조직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오랫동안 직장에 머무르게 하는 조직차원의 정책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병원의 인적 시스템 내 다양

한 직군에서 개인 특성의 그릿이 잡 크래프팅의 선행 

변인인지 파악하고, 그릿과 잡 크래프팅이 직무몰입과 

직무만족의 조직효과성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예측, 그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구조모형 연구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해 경기도에 소재한 800병상 규모의 D

대학 부속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종사자인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 기술보건직원 등 450명을 대상으로 2020년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대

상자 모집을 위하여 연구의 목적, 의의, 프로그램의 특

성 및 기대효과 등을 병원 내 인트라넷에 홍보하고 부

서를 방문, 연구자가 직접 설명하여 연구 참여를 희망

하는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또한 임상연구실시 기관의 

소속으로 고용된 직원(취약한 환경에 놓인 피험자)을 

연구에 등록하여 진행할 경우, 피험자가 자유롭게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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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견을 표현하면서 자발적인 동의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연구 참여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

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대상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피험자 식별코드 암호

화 및 개인정보 접근을 제한하는 등, 추후에도 연구결

과를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것임을 설명

하였다. 연구 참여자에게는 연구설문지와 함께 피험자 

설명문 및 동의서를 함께 배포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에 한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2 측정 도구

2.2.1 그릿(GRIT)

연구에서 사용한 그릿 척도는 Duckworth 등[3]이 

개발하고 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를 번역, 역번역 과정을 

거처 전문가의 타당도 조사 후 사용하였다. Duckworth 

등[3]의 도구 신뢰도(Cronbach's α)는 .85였으며, 본 연

구에서의 신뢰도는 .78이었다.

2.2.2 잡 크래프팅

Wrzesniewski와 Dutton [8]이 제시한 잡 크래프팅

의 모델을 근거로 업무 크래프팅, 인지 크래프팅 및 관

계 크래프팅을 구분하여 Slemp와 Vella- Brodrick 

[9]이 개발한 도구를 임명기 등[6]이 한국형 잡 크래프

팅 척도로 타당화 검증을 통해 완성한 도구를 사용하였

다. Slemp와 Vella-Brodrick [9] 연구에서의 도구신

뢰도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도구 신뢰도는 .87

이었다.

2.2.3 조직몰입

조직몰입 측정 도구는 Meyer와 Allen [12]이 개발

하고, 채순화[13]가 보완하여 사용한 조직몰입 측정 도

구로 측정하였다. Meyer와 Allen [12]의 연구에서 신

뢰도는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이 각각 

.87, .75, 79였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정서적 몰

입,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이 각각 .80, .81, .81 이

었으며, 전체문항의 신뢰도는 .88이었다.

2.2.4 직무만족

직무만족도 측정은 Weiss 등[14]이 개발하고, 박아

이린[15]이 번안하여 타당화 한 직무만족도 측정 도구

로 측정하였다. 박아이린[15]의 연구에서 도구 신뢰도

는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0이었다. 

2.3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6.0과 AMOS 26.0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연구변수의 

특성은 서술적 통계와 t-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사

용하였으며, 사후검증을 위해 Scheffe’s test를 시행하

였다. 연구도구의 타당도는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검정

하였고, 모형추정을 위해 다변량 정규성을 가정하는 최

대우도법을 사용하였다. 구성개념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개념신뢰도(Composite 

Construct Reliability [CCR])와 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평균분산추출) 값을 산출하여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모형적합도 평

가는 일반적으로 추정되는 전반적 절대적합지수인 χ2 

(CMIN), Normed χ2 (CMIN/DF), RMR, GFI, AGFI, 

RMSEA와 증분적합지수인 CFI를 이용하였으며, 경쟁 

모형 중 적합한 모형을 선별하기 위해 간명적합지수(간

결적합지수)인 PGIF를 이용하였다. 이론적 근거를 토

대로 가설모형의 모수추정치 및 적합도 통계량을 참고

하여 수정모형을 개발하고 수정모형의 경로 및 효과크

기를 분석하였다. 모형의 간접효과와 총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은 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가설검정은 유의수준 .05를 적용하여 판단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변수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저 특성에 따른 변수의 차이는 Table 

1과 같다. 대상자 총 450명 중 여성이 296명(65.8%)로 

남성보다 더 많았으며, 연령은 30대가 186명(41.3%)으

로 가장 많았고, 20대 126명(28%), 40대 100명

(22.2%), 50대 38명(8.4%) 순이었다. 직종은 간호사가 

219명(48.7%)로 가장 많았고, 의사 77명(17.1%), 행정

직원 75명(16.7%) 기술보건직 79명(17.6%) 등이었다. 

기술보건직에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작업치료

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을 포함

하였다. 근무형태로는 상근근무자가 255명(56.7%)으

로 교대근무자보다 더 많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의 차이는 대부분

의 그룹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병원종사자의 그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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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ean±SD Skewness Kurtosis CCR AVE
r(p)

1 2 3 4

GRIT 3.35±.52 -.05 -.41 .731 .600 1 　 　 　

Job crafting 4.10±.67 -.32 .79 .829 .618 .390*** 1 　 　

Organizational commitment 4.23±.94 -.16 -.09 .975 .952 .231*** .419***
1 　

Job Satisfaction 3.35±.53 -.16 -.22 .941 .842 .301*** .492***　.546***　 1

*p<.05, ***p<.001 

β=Standardized coefficients; CCR=Composite construct reliability;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잡 크래프팅,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의 점수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상근직 근무자가 교대근무

자보다 높았다. 또한 대상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릿, 

잡 크래프팅, 조직몰입이 유의하게 높아졌으며, 근무기간

이 길수록 그릿과 잡크래프팅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간호사가 다른 직종에 비해 그릿과 직무만족

의 점수가 더 낮게 나타났으며, 의사와 간호사의 조직몰

입은 행정직원과 기술보건직원 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3.2 대상자의 그릿, 잡 크래프팅, 조직몰입, 직무만족

도의 상관관계  

그릿과 조직효과성의 관계에서 잡 크래프팅의 역할

과 각 변인간의 관계를 검증하고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

해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2에서 보여지는 바

와 같이 대상자의 그릿은 잡 크래프팅(r=.39, p<.001)

과 조직몰입(r=.23, p<.001), 직무만족도(r=.30, 

p<.001)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잡 크래프팅과 조직몰입(r=.42, p<.001), 직

무만족도(r=.49, p<.001)와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조직몰입과 직무만족(r=.55, p<.001)이 유의

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Differences in Variables according to Participants' General Characteristics         (N=45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RIT Job Crafting Organizational commitment Job Satisfaction

Mean±SD t/F Mean±SD t/F Mean±SD t/F Mean±SD t/F

Gender
Male 154 34.2 3.55±.52 

5.952*** 4.22±.65 
2.685** 4.52±.95 

4.765*** 3.53±.49 
5.465***

Female 296 65.8 3.25±.49 4.04±.67 4.08±.90 3.26±.52 

Age (yr)
　
　

≤29 a) 126 28 3.12±.48 
19.468***

　
a<b<d

　

3.95±.66 
4.830**

　
a<d
　

3.88±.90 
14.632***

　
a, b<c, d

　

3.21±.56 
4.466**

　
a<b
　

30~39 b) 186 41.3 3.37±.49 4.09±.69 4.19±.94 3.42±.52 

40~49 c) 100 22.2 3.49±.52 4.20±.62 4.57±.78 3.37±.48 

≥50 d) 38 8.4 3.72±.40 4.37±.60 4.70±.96 3.44±.46 

Job 
classification
　
　

Doctor a) 77 17.1 3.47±.53 
12.001***

　
b<a, c, d

　

4.00±.76 

3.308*

　

3.77±.93 
34.447***

　
a, b<c, d

　

3.49±.51 
13.259***

　
b<a, c, d

　

Nurse b) 219 48.7 3.21±.50 4.04±.66 4.00±.88 3.20±.52 

Administrative staff c) 75 16.7 3.49±.49 4.28±.60 4.78±.76 3.55±.46 

Technical health saff d) 79 17.6 3.51±.47 4.18±.62 4.78±.75 3.45±.52 

Job 
position
　
　
　

Specialist Dr. 
a)

40 8.9 3.50±.52 
12.712***

　
e<a, c, d

　
　

4.21±.69 
6.912***

　
b<c,d
e<c
　

4.01±.90 
13.159***

　
b<c, d, e

a,e<c
　

3.58±.49 
3.352**

　
e<a
　
　

Resident b) 37 8.2 3.44±.55 3.78±.79 3.51±.90 3.40±.52 

Administrator, Manager c) 33 7.3 3.78±.36 4.47±.55 4.87±.84 3.44±.50 

Senior, d) 84 18.7 3.47±.53 4.24±.61 4.52±.84 3.38±.49 

Staff e) 256 56.9 3.22±.48 4.03±.65 4.19±.91 3.28±.54 

Total career 
(yr)
　
　

<2 a) 81 18 3.30±.50 
10.529***

　
a, b, c<e

b,c<d
　

4.06±.65 
5.205***

　
b<d,,e

　
　

4.24±.98 
19.436***

　
a, b, c<e

b,c<d
b<a

3.46±.55 
3.876**

　
b<a
　
　

2~4 b) 108 24 3.21±.51 3.90±.73 3.73±.82 3.19±.51 

5~9 
c)

83 18.4 3.21±.48 4.09±.61 4.06±.87 3.34±.56 

10~14 d) 103 22.9 3.47±.52 4.19±.60 4.50±.83 3.38±.51 

≥15 e) 75 16.7 3.61±.47 4.32±.67 4.77±.88 3.42±.47 

Working form
Full time work 255 56.7 3.49±.50 

6.786***
4.22±.64 

4.511***
4.49±.89 

7.010***
3.49±.49 

6.764***

Shift work 195 43.3 3.17±.49 3.94±.67 3.89±.90 3.17±.52 

*p<.05, **p<.01, ***p<.001
　 　 　 　 　 　

post hoc ananalysis of Scheffe`s method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nstruct Validity of Measured Variables        (N=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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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구조모형 분석 

3.3.1 확인적 요인분석과 타당성 검정

본 연구의 잠재변인인 변수들의 집중타당성 분석결

과, 표준화계수(β)가 .42-.99로 대부분 기준치(.50) 이

상이었고, 개념신뢰도(CCR)는 .73-.98로 적합기준인 

.70 보다는 높아 집중타당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16]. 

서로 다른 잠재변수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정도로 

판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구성개념 간 각각의 

AVE 값과 두 구성개념 간 상관계수 제곱을 비교하여 

AVE 값이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클 경우[AVE>ø2] 판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14]. 분석 결과 변수간 

상관이 가장 높은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 간의 상관계수

는 .55로 제곱값이 (.55)2=.30으로 측정변수들의 AVE 

값이 상관계수의 제곱 값 보다 모두 크기 때문에 판별타

당성이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하였다. 결과는 Table 2와 

같다. 

3.3.2 연구모형의 검증과 경로분석

연구모델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한 결과, χ
2=136.10(df=29). p=.000, RMR=.033, GFI=.944, 

AGFI=.894, PGIF=.498, CFI=.967, RMSEA=.091로 

나타났다. 절대적합지수인 RMR 값이 .05이하, GFI값

이 .9이상, RMSEA 값이 .1 이하로 양호하고, 간명적합

지수인 PGFI 값이 낮으며, 증분적합지수인 CFI값이 .9 

이상으로 양호하게 나타나 연구모형이 표본자료에 적

합하다고 판단되어 수정모델 없이 분석을 진행하였다.

모형의 경로분석 결과 가설모형 총 6개의 경로로 분

석되었으며, 이중 가설모형에서 유의하지 않은 2개의 

경로(그릿 → 조직몰입, 그릿 → 직무만족)를 제외한 4

개의 경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p<.05) 수준으로 

나타났다. 

외생변수인 그릿은 잡 크래프팅으로의 경로추정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β

=.751, p<.001), 잡 크래프팅은 조직몰입(β=.297, 

p=.005)과, 직무만족(β=.353, p<.001)에 각각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경로로 확인되었다. 또한 조직효과성의 

종속변수인 조직몰입은 최종변수인 직무만족에 정(+)

의 유의한 경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β=.499, 

p<.001). 그러나, 조직효과성으로의 경로추정에서 그릿

은 조직몰입에 통계적인 유의성(β=.116, p=.293)을 나

타냈지 못했으며, 직무만족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β=-.04 p=.653)..

주요변수의 경로분석결과는 Table 3과 같고, 모형

의 검증 결과를 표준화 경로계수를 사용하여 그림과 같

이 도식화하였다. 

**p<.01, ***p<.001 

Fig. 1. Path diagram for the modified model 

Table 3. Standardized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of the Final Mode        (N=450)

Endogenous 

variables
Exogenous variables Β* β† SE CR P

SMC 

(R2)

Direct effect

β(p)

Indirect effect 

β(p)

Total effect 

β(p)

Job crafting GRIT .829 .751 .129 6.432 <.001 .564 .751 (.004) 　 　 .751 (.004)

Organizational 

commitment

GRIT .320 .116 .305 1.052 .293

.153

.116 (.313) .223 (.042) .339 (.004)

Job crafting .747 .297 .267 2.797 .005 .297 (.042) 　 　 .297 (.042)

Job Satisfaction

GRIT -.043 -.040 .097 -0.45 .653

.476

-.040 (.704) .434 (.008) .394 (.004)

Job crafting .346 .353 .090 3.869 <.001 .353 (.008) .148 (.008) .502 (.008)

Organizational commitment .195 .499 .017 11.36 <.001 .499 (.004) 　 　 .499 (.004)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CR=Critical ratio; SE=Standard error;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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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모형의 효과 분석 및 잡 크래프팅의 매개효과 분석

본 연구 결과 선행요인인 그릿이 조직효과성의 종속

변수인 조직몰입과 직무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지 못해, 추가적으로 조직효과성 변수에 잡 크래프팅

의 매개 효과가 존재하는 지 확인하기 위한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델은 변수 간 집접효

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를 보기 쉽게 도출해 낼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16]. 본 연구에서는 외생변수인 그

릿이 잡 크래프팅을 매개로 최종 종속변수인 조직몰입

과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직접효

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알아보았다. 간접효과의 유의성

은 부트스트래핑 방법(Bootstrapping)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Table 3에서와같이 외생변수인 그릿은 잡 

크래프팅으로의 경로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p<.001), 부트스트래핑 효과분석에서도 직접적인 효과

를 나타냈다(β=.751, p=.004), 그릿은 잡 크래프팅을 

56.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종속변수인 조직효과성으

로의 경로추정에서 그릿은 조직몰입에 통계적인 유의성

(p=.293)을 나타냈지 못한 경로로 직접적인 효과도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p=.313). 그러나 잡 크래프팅을 매

개로 한 간접효과(β=.223, p=.042)가 유의하였고, 총효

과도 유의하게 나타나(β=.339, p=.004), 그릿과 조직몰

입의 경로에서 잡 크래프팅의 완전매개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매개변수인 잡 크래프팅은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경로로 확인되었으며(p=.005), 

직접효과가 입증되었다. 이들 그릿과 잡 크래프팅은 조

직몰입을 15.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효과성의 또 다른 종속변수인 직무만족은 그릿

과의 경로추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p=.653), 직접적인 효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704). 그러나 잡 크래프팅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β

=.434, p=.008)가 더해져서 조직몰입에의 총효과는 유

의하였다(β=.394, p=.004). 즉, 그릿과 직무만족의 경

로에서 잡 크래프팅의 완전매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

였다(β=.353, p<.001).

최종적으로 직무만족에 대한 잡 크래프팅과 조직몰

입의 경로에서는 직접효과(β=.353, p=.008), 간접효과

(β=.148, p=.008), 총효과(β=.502, p=.008) 모두 유의

하게 나타남으로써 잡 크래프팅에서 직무만족으로의 

경로에서 조직몰입의 부분매개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들 그릿과 잡 크래프팅, 조직몰입 등의 선행요인

들에 의한 직무만족의 설명력은 47.6%였다.

4. 결론

4.1  연구결과의 요약 및 의의

본 연구는 대학 부속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 기술보건직원 등의 의료종사자의 그릿이 잡 

크래프팅과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중

간 변인인 잡 크래프팅의 역할과 각 변인간의 관계를 

확인하여 병원종사자의 조직몰입을 높이고 직무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도되었다. 즉, 개

인의 내재적인 특성에 해당하는 그릿이 구성원으로 하

여금 업무, 인 및 관계의 영역을 확장하는 잡 크래프팅

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잡 크래프팅 활동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검증결과를 요약히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병원종사자의 그릿은 연령이 높을수록, 근무

경력이 많을수록 다른 그룹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Duckworth과 Peterson[3] 의 연구에서

도 대상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릿의 평균점수가 높

게 나타났으며, 교사를 대상으로 한 Duckworth 등

[17] 의 다른 연구에서 그릿이 높을수록 전문 분야에서 

일을 지속하는 사람이 많았으며, 직장, 직업의 적응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교사를 선발하고 훈련하

는 과정에서 초임교사들의 그릿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그릿과 관련변인의 메타분석 연구

[18]에서 그릿과 연령은 유의한 평균효과 크기의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병원종사자의 그릿은 3.35점으

로 나타났으며, 직종별로는 간호사 그룹이 3.21점으로 

전체 대상자 그룹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p<.001). 이

는 동일한 척도로 측정한 일개 대학병원 간호사의 3.12

점[19]보다는 높았으나, 병원종사자의 다양한 직종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가 미미하여 직접 비교할 수는 없

는 제한점이 있다. 

둘째, 대상자의 그릿이 높을수록 잡 크래프팅 활동이 

더 활발하였다. 이는 국내 기업과 외국계 기업에서 근

무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동일하였다

[19]. 개인의 내재적인 특성에 해당하는 그릿은 구성원

으로 하여금 자신의 일과 관련된 영역을 확장하고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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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잡 크래프팅 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게 한다. 따라서 그릿이 높은 사람은 업무, 인

지 및 관계적인 영역의 적극적인 경계 확장을 통해 잡 

크래프팅을 더욱 더 활발하게 하는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잡 크래프팅은 조직몰입에 유

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직무만족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조직의 구성원은 스스로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인식할 때 개인의 행복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조직 성과에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

낸다[20]. 선행연구에서도 잡 크래프팅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직무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21, 22], 

직무성과 등의 직무결과에도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보

였다[22].

셋째, 그릿은 조직효과성 지표인 조직몰입과 직무만

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직효과성과 그릿의 관계를 

연구한 보고는 매우 드물어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의료기관이 아닌 공공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 그릿은 조직몰입의 하위 변인인 정서적 몰입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3], 그릿

의 군집유형별로 비교 분석한 연구에서도 그릿의 점수

가 높은 집단이 조직몰입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24]. 직무만족도 또한 그릿의 점수가 높은 집단에서 

더 높았으며 그릿이 높은 보육교사가 그릿이 낮은 보육

교사보다 자신의 직무에 대해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이 

높았다[25]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는 본 연구가 대학병원의 종사자인 의사, 간호사, 행

정직, 기술보건직 등 다양한 직종을 대상으로 한 결과

해석의 제한점이기도 하다. 추후 직종을 구분하여 추가

적인 분석이 필요한 부분으로 사료된다.

넷째, 그릿과 조직효과성의 관계에서 추가적으로 잡 

크래프팅의 매개역할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그릿은 조직효과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

였으나 잡 크래프팅을 매개로 하여 조직몰입과 직무만

족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잡 크래프팅의 매개효과는 

국내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조직의 고성과작

업 시스템과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서 잡 

크래프팅의 매개역할을 확인하였으며[26], 상급종합병

원 간호사의 조직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던 

긍정심리자본이 잡 크래프팅을 매개로 조직몰입의 간

접효과와 총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27]는 연구에

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의 

내재적인 열정과 끈기의 특성만으로는 조직의 효과성

을 이끌어내기 어려우나, 구성원 스스로 주어진 업무를 

의미 있게 만드는 잡 크래프팅의 활동을 통해 구성원의 

조직몰입과 직무만족 등의 조직효과성을 개선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병원종사자의 잡 크래프팅은 조직몰입

을 매개로 직무만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잡 

크래프팅과 직무만족과의 관계에서 조직몰입의 부분매

개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잡 크래프팅의 영향

으로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직접적인 긍정 영향을 미

치는 것은 물론 조직몰입을 매개로 하여 직무만족이 향

상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병원과 관리자는 구성원 

개인의 그릿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조직내 

직원의 잡 크래프팅 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동기부여 

요소를 찾아내어 조직의 분위기에 맞는 잡 크래프팅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중재 활동을 제공, 훈련함으로

서 조직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끌어 직원의 조직에 대

한 몰입과 만족을 높여 충성도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

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2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는 단위 병원종사자를 대상으로 표본 추출하여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운 제한점이 있다. 또한 

다양한 직종의 병원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여 대상자 군의 

개별적, 전문적 특성의 변인을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

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대상

자의 폭을 넓히고 병원종사자의 개별 직종의 특성을 세

분화하여 추가적으로 검증해 볼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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